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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글로벌 장학사업' 협약식 인사말

(2020. 9. 22.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KAIST 총장 신성철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권오규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 사업에 재원을 출연해 주신 

정몽구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나라 대표 대학의 

총장님들과 함께 협약식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KAIST에는 92개국에서 유학 온 905명의 외국인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재학생 중 약 8%에 해당합니다. ‘현대 글로벌 장학사업’의 대상인 

아세안 8개국 출신 학생은 KAIST 외국인 학생의 약 30%에 해당하는 258명이며, 

이중 약 5%인 13명의 외국인 인재들이 올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글로벌 장학사업’은 현대의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개도국 차세대 리더들을 교육하는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현대의 글로벌 포용 성장 기업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장학사업을 통해 공부한 인재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경(地境)을 넓히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우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0.67%인 적은 인구와 전 세계 국토 면적의 약 0.08%에 해당

하는 작은 영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어 명실공히 세계 

G5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포용 

성장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

(持論)이자 KAIST 국제화의 중요한 정책 기조(基調)입니다.

이런 글로벌 포용 성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KAIST에서는 2006년부터 ‘글로벌 

IT기술대학원 프로그램(Global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Program, Global ITTP)’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ICT 분야 공무원과 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61개국 출신 179명의 

외국인 석·박사 학위자를 배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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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술대학원 프로그램’의 졸업식은 10여 명의 학위수여자를 위한 

소규모의 행사지만 저는 매년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은 내용적으로 매우 감동적입니다. 전체 행사를 한국어로 진행하며, 

졸업생 출신국가의 주한 대사들이 반드시 참여합니다. 재학생들은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졸업식 축가를 한국어로 불러주고, 졸업생들은 후배들에게 화답의 

노래를 선사합니다. 또한, 졸업생들의 태권도 시범은 졸업식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박사학위를 받은 에티오피아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 

박사는 에티오피아의 현직 국무총리 자문장관이며, 4년간 KAIST에서 공부하면서 

친한파 인사가 되었습니다. 출국 전 별도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는 “한국과 

KAIST에서 배운 많은 것을 에티오피아에 적용하고, 향후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제게 밝혔습니다.

또한,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의 재정 

지원으로 2012년부터 6기에 걸쳐 개도국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KAIST- 

KOICA 금융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작년부터는 매년 15명의 개도국 출신 공공인력을 교육하는 사회적

경제 MBA 프로그램인 ‘KAIST-KOICA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입학생들은 각국의 젊은 공무원이라서 졸업 후 양국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시 우리나라의 좋은 우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3년여 간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60여 개 국가에서 2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KAIST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한결같은 요청은 자국 출신의 

입학생 수를 증원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과 함께, 자국에 KAIST 

설립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KAIST의 글로벌 위상이 전 세계가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높아졌음을 증명합니다.

개발도상국에 KAIST를 벤치마킹한 대학을 설립하는 첫 사업으로 ‘케냐 과학

기술원(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건립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수출 사업이며, 2022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권오규 이사장님께서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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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KAIST는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Global 

Value-Creative Leading University)’의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글로벌 장학사업’을 통해 재정 후원을 받는 외국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KAIST에서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이들이 KAIST를 졸업한 후 자국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Global Shaper’로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Global Innovator’

로서 세상을 혁신하며, ‘Global Mover’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오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22.

KAIST 총장 신 성 철 


